
일본 도카이 센코를 핵으로 한 

상류 및 중류 텍스타일 창출집단 개발 추진 

일본의 도카이 센코(東海染工)가 핵이 되어, 실-직물/편포-염색의 섬유 흐름

의 상류(上流)와 중류(中流)의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 만들어낸 것이 

‘팀�J’이다. 

제 29회 ‘이데아(Idea) 도카이’ 전시회에 상류의 방적에서는 ‘KB 쓰즈키’, 

중류의 텍스타일 메이커로서는 ‘호쿠리쿠(北陸 : 일본 중부지방의 서해연안

지역)’의 유력한 산모도(産元)인 ‘이치무라(一村)산업’과 직물·편포 메이커로서

는 합섬산지의 ‘KT그룹’과 ‘다나카 추(田中 忠)’의 2개사가 참가하였고, 단섬

유산지(短纖維産地)로부터는 ‘시오다니’, ‘다카하시(高橋)직물’, ‘다쓰미(辰巳)직

물’, ‘도카이 넨쇼쿠(東海撚織)’, ‘도스지(塔筋) 직포’, ‘하스이케(蓮池) 직포’, ‘반

슈오리(潘州織) 공업 협동조합’, ‘마루네(丸音) 직물’, ‘야마요 텍스타일’ 등이 

참가하고 있다. 

아이치현(愛知縣) 울 산지(wool 産地)인 ‘이치노미야(一宮)’의 명문 염색정

리업(染色整理業) ‘쓰야킨흥업(艶金興業)’도 공동참가기업으로서 부스(booth)로 

출품하고 있다. ‘후지이 세이쥬(藤井整絨)’는 ‘도카이 센코’와의 기술제휴로 

이번 전시회에 특별 참가하였으며, 울의 복합가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제29회의 4개 개발테마 제품으로 제안 

제29회 ‘이데아 도카이’ 전시회의 종합테마는 ‘팀-J × 달인(匠)’이다. 이데아 

도카이전은 언제나 일본의 독자적인 개발상품 제안에 계속 도전하여, 텍스타



일 염색가공의 발전을 계속 공개해 왔다. 

어패럴 시장에 대하여 오리지널성이 높은 일본의 독자적인 텍스타일을 제

안하는 장소가 이데아 도카이이다. 산지협업에서는 14개사, 기술제휴는 1개

사로서 새로운 모양의 컬래버레이션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 면직물산지, 울 

산지, 합섬산지의 각 달인(達人)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소

재는 코튼, 린넨, 실크, 울, 폴리에스터, 나일론, 레이온 등 다종다양하며, 이

들 소재의 텍스타일에 걸맞게 염색 가공되었다. 

산지 컬래버레이션으로 개발된, 오직 일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텍스타

일을 다음 네가지 개발 테마 영역으로 나누어, 제품(어패럴 등)으로 제안하고 

있다. 

※ 개발 테마 

 ① 컨뎀퍼러리(contemporary : 최신품) : 엘레강스(elegance ; 우아, 품위가 있

음)로부터 캐주얼로, 캐주얼로부터 엘레강스로의 쌍방향으로 의식하여 수

트 룩(suit look)을 쿨하면서도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다. 실루엣 질감을 나

타내려고 힘쓰고 있다. 

 ② 노스탤지아(nostalgia : 향수) : 16~17세기의 미숙한 시대의 실·직·염처럼 

서투르면서도 섬세한 핸드 메이드 제품, 옛날 여배우나 흘러간 시대를 

그리워하는 기분, 부드러운 느낌의 활기나 볼륨감이 새로운 보디 밸런스

를 표현한다. 

 ③ 러스틱 캐주얼(rustic casual : 시골풍의 평상복) : 뉴 밸런스라고 하는 캐

주얼 레이어드(casual layered : 천이 겹쳐져 층이 진 캐주얼), 푹신하게 부

풀은 소재감과 데님이 합쳐진 내추럴한 느낌이 즐겁다. 



 ④ 엘레강트(elegant : 優雅함) : 바람이 들어 있는 것 같이 가벼워 보이는 

소재들은 엷은 색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우아하면서 기품이 있는 

어른들의 로맨틱(romantic : 낭만적). 

이데아 도카이에 출품한 각 텍스타일 메이커가 텍스타일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염색의 입장에서 가공에 의한 변화나 여러 가지 촉감을 만들어 내는 

데 대한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하나의 그레이 직물로, 여러 가지 가공방법에 

따라 다른 기능이나 감성을 만들  수가 있어 많은 용도를 개발할 수 있는 등

의 다양화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가 세 번째 컬래버레이션 전시회가 되는데, 멤버 가입료는 비

싸지 않다고 한다. 도쿄, 오사카에서의 전시를 합쳐 4일간의 전시회로 관객

에게 충분히 제안할 수 있었으며, 도카이 센코라는 브랜드력을 배경으로 고

객을 끌어들이는 집객성(集客性)도 기대할 수가 있다. 

27회와 28회 전시회에서는, 전시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KB 쓰즈

키’는 거의 소득이나 기여한 바가 없었으나, 이번 29회 전시회는 실지로 비

즈니스로 이어질 것으로 출품기업들은 확신하게 되었다. 즉 겨우 이 전시회

의 방법으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경사는 면, 합섬, 울을 바탕으로, 위사에 면, 울, 실크, 나일론, 폴리에스터, 

린넨, 폴리우레탄 탄성실(彈性絲), 레이온, 재생섬유 ‘텐셀’, ‘모달’, ‘큐프라’ 등

을 사용하고 새로운 텍스타일 만들기와 가공을 짜맞춤으로써 일본에서 새로 

만들어 소개하는 텍스타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위에 소개된 멤버를 취재하면서 ‘도카이 센코’에 대한 기대나 요청의 소리

가 일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출전(出展) 각사로서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



는 브리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단지 어패럴이나 생지도매상에게 

멤버들을 한번에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패럴의 요청에까지 깊이 들어

간 정보나 판매 소식 등을 기대한다는 소리가 많이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견본필(見本疋)의 리스크(risk)를 받는 상사(商社)를 받

아들임으로써, 구체적인 거래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공에 대하여는 역시 ‘납기’나 가공공장에서 생기는 ‘주름’대책 등에도 충분

히 배려해주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다. 납기에 대하여는 ‘된다, 안된다’와 

같이 간단하지 않으며, 상대 유저가 제시하는 납기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배려가 텍스타일 메이커에게는 실제 상거래에 있어서 생명선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KB ◎ 쓰즈키는 멤버와 컬래버레이션 ; 다이쇼보는 오가닉 코튼에 중점 

단섬유산지(短纖維産地)의 제직/편성 텍스타일 메이커의 대부분은 방적사

로 텍스타일을 만들고 있는데, 방적과 산지 텍스타일 메이커와의 컬래버레이

션으로 생지가 개발되고, 그 다음으로 도카이 센코의 가공 순서로 상품개발

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팀-J의 14개 참가기업에 끼어 있는 KB 쓰즈키는 두 번째 참획(參

劃)이다. 또한 ‘다이쇼(大正)방적’은 특수방적으로서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KB 쓰즈키는 28회 전시회부터 공동참가기업의 멤버로 28회에는 

처음이라 컬래버레이션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공동참가기업 중 7개사

와의 컬래버레이션이 잘 되었으므로, 이번 전시에서는 텍스타일 메이커 각사

가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KB 쓰즈키에서는 마켓 인 방식(market in 방식 : 소비자의 관심정도에 따라 



상품을 개발 생산하는 방법)으로 실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학습효과가 컸다고 

하며, 이와 같은 이데아 도카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KB 쓰즈키는 혼방(混

紡)의 베리에이션(variation)에 따라 제안하는데 주력하여, 면 × 실크, 울 × 코

튼, 면 × 린넨, 면 × 소로텍스, 면 × 캐시미어 등을 텍스타일 메이커에 제안

하고 있다. 어느 기업에게 어떤 실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

았으나 실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촉감, 착용감이 좋은 옷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는 텍스타일, 또는 일부 제품이 7개사의 부스(booth)로부터 소개

되었다. 또한 도카이 센코사로부터는 독특한 소재로서 스테인레스 코어 얀

(stainless core yarn)을 뽑는 데도 성공하고 있어, 현재 각 방면으로 견본사(見

本絲)를 제안중이다. 

‘다이쇼 방적’은 오사카 남부산지(南部産地)의 직포·메이커나, ‘후쿠다·덴류

샤 지구(福田·天龍社 地區)의 텍스타일·메이커와의 컬래버레이션에 의한 개발

상품 몇 가지를 ’이데아, 도카이‘에서 발표하였다. 일본의 시장에서 볼 수 있

는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의 셰어(share)가 80%로 오르고 있는 ’다이쇼 방

적‘은 오거닉 코튼을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다이쇼 방적’은 중국 ‘툴환’ 사람이 손으로 채취한 솜으로 뽑은 실로 짠 

코듀로이 생산이나 초세번수의 얇은 천인 텍스타일 등이 이데아 도카이에 

출품되었으며, 14개 기업이 개성을 살린 텍스타일전(展)으로서의 독특한 점을 

보였을 것이다. 베이직하면서도, 좀 더 발전된 베이직한 상품을 모아서 트렌

드 테마(trend theme : Thema)가 통일되면 더욱 내용이 충실하게 된다고 말하

고 있다.♣ 


